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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화 경험, 정신화,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

보고, 부모화 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국내에 거주 중인 20대 남녀 대학생 300명에게 부모화 척도, 사회불안 척도, 정

신화 척도,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3과

PROCESS Macro v 4.2, AMOS 21을 사용하여 상관분석, 연구모형 분석과 부트스트랩 검증으로

이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사회불안 사이의 경로에서 정신화와 거부민감성

이 순차적인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사회불안으로 가

는 경로에서 매개하는 요인들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사회불안이 있는 대학생에

게 부모화 뿐 아니라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의를 통해 구체

적인 상담 개입 방안을 제안하고, 연구의 시사점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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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새로워진 환경에서 성인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로, 입학 이후에 학교적응이라

는 새로운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

과의 잦은 만남, 발표, 집단 토론 등을 수행하

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평가

를 받는다. 자신의 사회적 수행에 대해 부정

적인 평가를 받을 때 사회불안이 높은 대학생

들은 타인에게 거절당하는 상황을 두려워하여

회피하고, 이로 인해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이유정, 2018). 이와 관련

하여 우리나라 각 대학에 설치된 대학교 상담

센터와 학생생활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

는 문제 중 하나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가족관계, 교우관계, 이성관계 등 대인관

계 문제이다(엄정혜 외, 2016; 윤진영, 2023).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ition [DSM-5])에서 사회불안장애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될까봐 극심

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며 두려워하는 것으로,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을 회

피하거나 극심한 불안 속에서 고통을 견딘다.

이로 인해 평상시의 생활이나 직업적, 사회적

관계에서 현저하게 방해받아 어려움과 손상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사회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환경의 중요성이 주목받

고 있다(박미현 외, 2019; 박서정 외, 2019;

Bruch & Heimberg, 1994). 건강하며 적응적인

가족관계는 평탄한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생애 초기에

맺게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개인의 최초

의 사회적 경험이자 이후에 타인과 적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

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 가족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대인 간 상호작용을 먼저 학습

해야지만 이후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적

인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적응적인 관계

를 경험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와 관련된 변인이 개인의 심리적인

부적응이나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중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변인으로 부

모화 경험이 있다.

부모화(parentification)는 어린시절에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

을 받기보다 오히려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역할이 뒤바뀐

경험이다(Boszormenyi-Nagy & Spark, 1973). 우리

나라는 가족 구성원 중에 질병이 있는 가정,

다문화 가정의 증가, 별거 및 이혼, 재혼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가족과 관련하여 급속한 사

회변동으로 부모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다분하

다. 실제로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이혼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보다 부정적으로 부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맞벌이 가정, 별거 및 이혼 가

정에서 부모화가 빈번하게 일어난다(Jurkovic et

al., 2001). 또한 부모의 부재 경험과 부모의 질

환 및 장애 유무가 부모화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밝혀져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가 있더

라도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가 가

족을 돌봐야 하는 부모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문비, 2006).

한국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 서로를 하나로

인식하는 강한 동일체감으로 개인을 ‘가족’이

라는 전체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부

모의 확장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류정현,

2007). 또한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보기보다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개인을 규정한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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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외, 2002). 그래서 자녀가 가족구성원들

을 보살피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동이 한국문

화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거나 보상을 받게

되어 자녀의 부모화가 강화되기도 한다(이혜

영, 최연실, 2016).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욕구

를 과도하게 배려하고 지나치게 우선시함으로

써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인식하거나 충족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부적응적인 방

식으로 부모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자녀 의존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로 나

타날 수 있다(Davies, 2002). 부모화를 인식하는

정도는 연령에 따라 다양하며, 그 중 초기 성

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집단에서 부모화 인

식의 정도가 더 높다(최유리, 송현주, 2018).

이는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대학생

자녀가 주변에 자신과는 가족관계나 가족유형

이 다른 사람들을 접하면서 지금까지 가족을

돌보며 수행해오던 자신의 행동이 과도한 책

임과 부담이었다는 것을 지각하며 불공평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느낌으로 부모화

인식이 대학생 시기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화된 대학생들은 부모-자녀 관

계에서 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정서적으

로 독립하기 어렵고(최유화, 2018), 원가족으로

부터 점진적인 심리적 독립이 발달과업상 중

요함에도, 어린 시절부터 부모화된 대학생들

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보다는 부모나 가족의

욕구나 감정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부모의 불

안과 스트레스를 내면화하고 학습하게 된다

(조은영, 정태연, 2004). 따라서 대학생 시기에

는 가족으로부터 실질적 독립의 욕구가 커지

기에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 집단에서 부모화

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화

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꾸준

히 진행되고 있는데, 어린시절부터 부모화를

경험한 자녀들은 불안(길혜진, 2017; Jacobvitz

& Bush, 1996), 우울(김민아, 2020; 김소영,

2020), 수치심 및 죄책감(김남국, 2022; 하예린,

2015), 적응의 어려움(정은혜, 2015) 등의 부정

적인 정서를 다양하게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들

이 있다.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열등

감이나 수치심 같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다양

한 심리적 문제와 사회불안 증상을 보일 가능

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ells &

Jones, 2000). 부모화된 자녀는 가정 내에서 과

도한 과업으로 스트레스를 자주 느낀다. 이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

계 내에서 불안을 느끼고, 솔직하게 자기주장

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숨김으로써 외현적으

로는 증상이 드러나지 않다가, 청소년기를 거

쳐 대학생으로 진입하는 시기인 초기 성인기

가 되어 사회적 관계망이 변하고 나서야 사회

불안 증상으로 드러난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부모화가 사회불안과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부모화 경험이 부모의 양육방식보다 사회불안

에 대한 설명력이 더 높다고 밝히며 부모화가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조양선 외, 2013). 이 외에도 부

모화 경험은 사회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부모화 경험 수준이 높으면 사회불안 수준

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현경, 2017;

함광성, 2015).

정신화란 어린 시절 양육자와 맺는 관계 속

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각이나 마

음을 추론하며 내적작동모델에 의해 자신과

타인의 의미를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자

신의 관점이 주관적인 견해임을 깨닫는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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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도이다(Bateman & Fonagy, 2016). 또한

정신화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며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아

개인이 증진시킬 수 있는 가변적인 능력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기술의 향상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 변인이다. 정신화가 손상

된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마음상태가 작

용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통찰 능력이 부족

하며(Fonagy & Target, 2006), 손상된 정신화로

자신이나 타인의 내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유

지하며 대인관계에서 회피가 나타난다(Fonagy

et al., 2007). 정신화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불안과 비슷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는 대

인관계 문제를 연결지어 살펴보면, 정신화와

대인관계문제 간에 부적 상관이 나타난 선행

연구들로(김희정, 홍혜영, 2021; 조성자, 김지

연, 2021; 최희숙, 주영아, 2020) 낮은 정신화

능력으로 인해 사회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정신화 능력이 높은 사람

은 자신의 생각, 정서, 느낌을 잘 인식하여 통

제할 수 있고, 자신만의 느낌이나 생각에 집

착하지 않기 때문에(정구철 외, 2020),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황을 잘 이해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Allen et al., 2008). 그러나 정신

화 능력이 낮을 경우 타인과 관계를 맺는 상

황에서 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

제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Bateman

& Fonagy, 2010). 이는 높은 정신화 능력이 원

만하고 적응적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

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신화는 정신상태가 인

간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며, 의도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일

이다. 또한 심리적으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사회적

이고 대인관계적 맥락임을 알 수 있다(김용희,

2017). 즉,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에게 정신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개입을 적

용한다면 성찰기능의 발달과 함께 적응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거부민감성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

들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불안

해하고, 거부와 관련한 사소한 정보에도 과민

하게 지각하는 인지-정서적 정보 처리 과정이

다(Feldman & Downey, 1994). 거부민감성이 높

은 사람들은 자신이 거부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서 사소한 거부 단서

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불안을 경험한다(Levy

et al., 2001). 이러한 불안을 지속적으로 경험

하게 되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거부에 대해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회피행동이 나타나 사회불안으로 이어지

게 된다(백지영, 2020).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

람은 거부를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관계의 기

회를 놓치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

(박지윤, 2003). 그러므로 거부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인 불편감은 대인관계 문제나 사회불

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Cooper et al.,

1998). 대학생 시기에 친밀감 형성의 실패는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렵

게 하며 이는 고립감으로 이어지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거부민감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Levy et al., 2001).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중립적인 단서에도 적대적인 의도가

있다고 귀인하여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로 지

각하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

게 만든다(Levy et al, 2001). 이는 대학생의 거

부민감성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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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김나영, 조유진, 2009), 거부민감성이 높을

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의 결

과로 알 수 있다(이소연 외, 2021; 이정석,

2013).

정신화는 자신과 타인의 기저에 있는 욕구,

소망, 감정, 생각 등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김용희,

2017), 거부민감성은 타인의 의도와 행위를 왜

곡하거나 오해하여 거부로 지각하는 인지-정

서적 활동이다. 정신화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인지적 및 정서적 과정

이 제한되어 모호하거나 중립적인 상황을 자

신을 거부했다고 인식하여 거부에 대한 불

안이 활성화되며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

적 정서로 발전하게 된다(Fonagy & Bateman,

2016). 즉, 정신화 능력이 높은 사람은 거부에

대한 의미를 왜곡하지 않으며, 타인이 거부하

더라도 이를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상황

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으로 유연하게 받아들

여 거부에 대한 민감성을 낮출 수 있음을 예

상해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정신화는 거부민감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응임, 2020).

정신화 능력이 낮은 경우 타인의 의도와 행동

을 여러 관점에서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거부와 관련한 단서에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

을 보임으로 언제나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

고 인식하며 이를 실제적인 거부로 지각한다.

또한 낮은 정신화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의 감

정과 생각, 행동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해, 상

대방이 자신을 거부할 것만 같은 상황이 예측

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느끼며 거부를 예민

하게 받아들여서 거부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에 몰두하게 된다. 정신화에 실패한 개인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나 행동에 대해

지각하는 과정에서 오해석이 일어날 수 있기

에 고통스러운 감정을 견뎌내기가 어려워, 결

국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고 해석

하는 능력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이수림,

이문희, 2014; Sharp et al., 2016). 정신화 능력

이 미미한 경우,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오해

석하거나 왜곡하여 자신이 거부 당한다고 생

각할 수 있는 작은 단서들에 주목하고 실제적

으로 거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 때조차

과일반화하여 거부에 대한 불안이 내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난다(김용희, 2017). 실제로 정신

화와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부적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에서 정신화 능력이 정상적으로 발

달하지 않으면 중립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거부했다고 지각하여 거부에 대한 불안이 높

아지게 되고, 거부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행동

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박응임, 이은

경, 2020; Fonagy & Bateman, 2016; Fonagy &

Target, 1997).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억압함으로써 정신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신의 경험으

로부터 관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과 세상을

동일시하는 빈약한 정신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Bateman & Fonagy, 2006).

선행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정신화 능력은

관계속에서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정확히 이

해하여 거부와 같은 부정적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성

찰 능력인 정신화가 거부민감성의 보호요인으

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박응임, 이은경, 2020).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거부민감성으로 인

해 발달과업인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외

로움과 고립감을 느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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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개입 방법으로 정신화 능력의 증진이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해보면 부모화를 경험한 자녀들이 보여

주는 적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습이나

철든 것 같은 성숙한 행동들을 주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중이라고만 지레짐작

하여 그들 내면의 고통을 간과하기 쉽다. 부

모화된 자녀들은 어릴때부터 이미 부모에게

유능하고 적응적인 자녀로 인식되어 왔기 때

문에 자신의 심리내적인 문제나 부모화 행동

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강지희, 2008). 또한 성

장기의 부모화 경험은 과거에 경험하였기 때

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

기가 어렵다(이나라, 2021). 하지만 부모화 경

험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더라도 부모화에

의한 사회불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적절한 상담적 개입을 한다면 대학생의 사회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

족 구성원 중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는 단

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역기

능적인 관계가 어떠한 경로로 심리적인 어려

움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정신화,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부모화와 사회불

안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

과가 나타나는가?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에서는 부모화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서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전국 대학생 20–

29세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Google 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건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절차를 통과하여 진행하였다(승인번호:

2023-09-005-001). 연구 참여자를 모집할 때 모

집 공고와 설문지 첫 페이지에 연구목적에 대

한 안내,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보

호와 설문이 끝난 이후 개인 정보 폐기에 관

한 사항, 익명성 보장, 참여자에게 어떠한 경

우에도 불이익은 없고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

할 수 있다는 윤리적 보호에 관한 설명을 명

시하였다. 이후 연구의 자발적인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참

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에게

설문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설문지 내용은 모두 자기보고식 검사로 부

모화를 측정하는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중 과거형 부모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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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척도의 30문항, 정신화 척도(Korean Version

of The Mentalization Scale [K-MentS]) 25문항,

거부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Scale) 16

문항,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19문항까지 총

9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국판 가족돌봄의무 척도 중 과거형 부모화 

척도

부모화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Jurkovic,

Thirkield와 Morrell(2001)이 개발하고 조은영과

정태연(2004)이 번역한 척도를 이선영(2017)이

수정 및 보완의 과정을 거쳐 타당화한 한국판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 91 30.3

여 209 69.7

나이
20세–24세 228 72

25세–29세 72 24

학년

1학년 30 10

2학년 47 15.7

3학년 86 28.7

4학년 118 39.3

기타 19 6.3

출생 순위

외동(없음) 35 11.7

첫째 139 46.3

중간 34 11.3

막내 92 30.7

형제자매 수

외동(없음) 39 13

2명 214 71.3

3명 41 13.7

4명이상 6 2

가족형태

양부모가족 269 89.7

한부모가족 22 7.3

조부모가족 1 3

확대가족 5 1.7

기타 3 1

표 1. 인구통계학적 자료(N = 300)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 296 -

가족돌봄의무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세 가지 하위 요인으

로 구분되는 도구적 돌봄, 정서적 돌봄, 불공

평으로 총 6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정 내에서 경험한 부모화를 살펴보고자 하

였기 때문에 과거형 부모화 척도의 30개 문항

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

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역할이 역전되어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지나치게 수행

한 경험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선영

(2017)의 연구에서 부모화 척도에 대한

Cronbach’s α의 값은 .91로 나타났으며, 이 연

구에서 Cronbach’s α의 값은 .90으로 나타났다.

정신화 척도

정신화 척도는 Dimitrijević과 동료들(2018)이

개발한 MentS(Mentalization Scale)를 이수림과 이

문희(201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K-MentS를 사

용하였다. 자신에 대한 정신화 6문항, 타인에

대한 정신화 11문항, 정신화 동기 8문항으로

총 25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화 수준이 높으며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 활동에 주의하고자 하

는 의도와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수림과

이문희(2018)의 연구에서 정신화 척도에 대한

Cronbach’s α의 값은 .88로 나타났으며, 이 연

구에서 Cronbach’s α의 값은 .86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 척도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의 거부민감성 질문지를 번안

하여(이복동, 2000) 사용하던 것을 박명진,

양난미(2017)가 연구에서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한점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타

당화한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예기 불안, 예기 분노, 과잉 반응, 거

부 지각의 4개 요인으로 총 16문항이 구성되

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소한 거부 단서에도 과잉반응하며 불편감을

느끼는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명

진과 양난미(2017)의 연구에서 거부민감성 척

도에 대한 Cronbach’s α의 값은 .91로 나타났으

며,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의 값은 .91로 나

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사회불안 척도는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IAS)를 김향숙

(200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일상적으

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더 많이 불안을 경험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사회불안 척도에 대한 Cronbach’s α의 값은

.92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3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이 연구는 통계분석에 SPSS 23.0과 PROCESS

Macro ver 4.2, AMOS 21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

은 절차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인구 통

계학적 특성과 자료의 왜도, 첨도, 표준편차,

평균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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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에서 표

준화 값을 변수로 지정하여 산출한 표준화 점

수를 적용하였고, 왜도와 첨도가 각각 2와 7

이내에 해당하는지 검토함으로써 정규성 가정

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에

서 활용한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를

확인하였다. 둘째, 부모화, 정신화, 거부민감성,

사회불안의 변인 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

는지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진행

하였다. 셋째,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표

본의 크기와 간명성을 고려한 TLI(Tucker-Lewis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함께 CFI(comparative fit index)

를 활용하여 모형 적합도 지수의 양호함을 판

단하였다. 모형 적합도 기준은 TLI와 CFI의 경

우 양호한 수준인 .90이상의 값을 적용하였고

(홍세희, 2000), RMSEA의 경우 허용 가능한

수준인 .08이하의 값을 적용하였다(Browne &

Cudeck, 1992). 마지막으로 부모화와 사회불안

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Hayes(2017)가

제시한 PROCESS Macro Model 6을 사용하여

경로모형을 분석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통해 95%의 신뢰구간 내에서

5,000개의 샘플을 반복 추출하여 해당 신뢰구

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

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부모화, 정신화, 거부민감성, 사회불안의 관

계에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왜도, 첨도,

표준편차, 평균을 살펴본 결과, 측정한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각각 2와 7을 넘지

않음으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됨을 확인하였다

(Curran et al., 1996). 모든 주요 변인들에서 측

정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인 간의 다중

1 2 3 4

1. 부모화 -

2. 정신화 -.15** -

3. 거부민감성 .28*** -.25*** -

4. 사회불안 .26*** -.46*** .55*** -

평균 2.38 3.65 2.85 2.77

표준편차 .61 .48 .77 .82

왜도 .40 -.11 -.10 -.09

첨도 -.51 .23 -.06 -.43

**p < .01. ***p < .001.

표 2.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와 상관관계(N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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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성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 값이 0.1보다

큰 .88–.93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

값은 10보다 작은 값인 1.07–1.14에 분포하였

고, 상태지수는 15보다 크지 않은 1.0–9.3의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Pearson 상관분석 결과,

부모화와 정신화(r = -.15, p < .01)는 부적상

관, 부모화와 거부민감성(r = .28, p < .001),

사회불안(r = .26, p < .001)은 모두 유의한 정

적상관이 나타났다. 정신화는 거부민감성(r =

-.25, p < .001), 사회불안(r = -.46, p < .001)

과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

안(r = .55, p < .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 매개효과 검증

이 연구에서 주요변인들의 측정모형 적합성

을 검토하기 위해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을 구

성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최대

우도추정법을 통한 구조방정식 측정모형의 적

합성을 확인한 결과 TLI = .922, CFI = .951,

RMSEA = .076, SRMR = .049로 좋은 적합도

모델 기준을 충족하였고(Hu & Bentler, 1999),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Hayes(2017)가 제시한 PROCESS

Macro Model 6과 5,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활

용하여 모형의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부모

X²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SRMR
LLCI ULCI

모형 95.927 35 .922 .951 .076 .058 .095 .049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N = 300)

종속변인 B β SE t
95%신뢰구간

LLCI ULCI

사회불안

직접효과 .11 .08 .06 1.81 -.01 .24

총간접효과 .23 .17* .05 - .13 .35

부모화→정신화 .07 .05* .03 - .02 .13

부모화→거부민감성 .15 .11* .04 - .07 .22

부모화→정신화→거부민감성 .02 .01* .01 - .00 .04

총효과 .35 .26*** .08 4.62 .20 .49

주. LLCI =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ULCI = bootstrap 간접효과의 95% 신뢰

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p < .05. ***p < .001.

표 4. 부모화와 사회불안에 관계에서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순차적매개효과(N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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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거부민감

성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부모화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서 정신화의 간접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

고(B = .07, 95% CI [.02, .13]), 부모화와 사회

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15, 95% CI [.07, .22]) 또한 부모화와 사회

불안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을 순차

적으로 매개하는 경로에서도 95% 신뢰구간에

서 유의하였다(B = .02, 95% CI [.00, .04]). 다

음으로 부모화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 경

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B = .11, 95% CI

[-.01, .24]), 총효과는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

다(B = .35, 95% CI [.20–.49]). 따라서 부모화

가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

여,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부모화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

신화와 거부민감성을 투입했을 때 부모화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짐과 동시에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완전매개 모형이 지지되

었다. 표 4에 결과를 표기했고, 전체 매개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논 의

이 연구는 20대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사

회불안에 미치는 과정에서 정신화와 거부민감

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부모화

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거부민감성

의 매개효과 결과와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첫

째, 부모화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때 정

신화가 이를 매개하였다. 이는 성장기에 부모

화를 많이 경험하여 부모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바이다. 부모화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아직 성인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녀가 가족을 보살피

는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정한 상호작

용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발달단계와는 맞지

않은 과도한 책임과 역할로 자신의 욕구가 거

절되는 상황을 경험한 후 불공평에 대한 인식

이 더해진다면 사회불안은 더 높아질 것이다

(박정남, 2022). 또한 자녀가 가족 구성원들의

인정이나 지지 없이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계

속 감당하다보면 과도한 부모화 경험으로 정

상적인 정신화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부모화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칠 때

거부민감성이 이를 매개하였다. 초기 가족관

계에서 부모와 가정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

행하는 부모화된 자녀에게 주 양육자가 자주

보였던 거부는 이후 대인관계에서 거부에 대

한 높은 불안이나 거부에 대한 예상으로 이어

지며(Goldner et al., 2019), 성장기에 과도한 부

모화 경험은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고 유지시

킴으로 거부와 관련된 사소한 단서 하나에도

지나치게 민감히 반응하거나 사회적인 상황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왜곡시켜 지각할 가

그림 2. 부모화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거

부민감성의 순차적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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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아진다(최혜경, 장유진, 2020). 특히

타인으로부터 수용이나 인정의 욕구를 기대하

였지만 거부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대인관계

적인 측면에서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문희경,

2013).

셋째, 부모화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신

화와 거부민감성의 이중매개를 살펴본 결과,

부모화에서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이 순차적으

로 매개하여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완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부모화와 사회불안의 관계

에서 정신화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부모화에서 정신화로 가는 경로가 부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화 수준이 높을

수록 정신화 능력이 감소되고 이는 사회불안

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권혜민,

전귀연, 2025). 즉, 손상된 정신화는 대인관계

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대인관

계 맥락을 해석하는 기능이나 정서조절 및 통

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사회불안으로 이어

질 수 있다(최희숙, 주영아, 2020). 정신화 능

력이 잘 발달된 사람은 타인의 실제 감정이나

생각을 모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인

정하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이나 행위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며, 개인의

마음이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며, 같은 사건이라도 여러 관점에서 생각

이나 마음이 다양하게 인식될 수 있음을 인정

한다(Fonagy & Target, 1997). 그러나 역기능적

인 정신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경우,

타인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을 거부하는 것으

로 민감하게 지각하여 반응하거나, 거부당하

는 상황이 아님에도 거부에 대한 불안이 활성

화된다(김용희, 2017). 그러므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

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회피하거나 수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 타인의 거절에 더욱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류혜라, 박기환,

2014). 즉, 부모화가 높은 개인이 낮은 정신화

수준으로 인해 높은 거부민감성으로까지 이어

지게 되면 사회불안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에서 실시된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관

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신화 능

력이 미미한 경우에 타인의 의도와 행동을 오

해석하고 왜곡하여 거부당한다고 느끼는 작은

단서들에 주목하고 실제로 거부를 당하고 있

는 상황이 아닐 때조차 과잉 일반화하여 거부

에 대한 불안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박응임, 이은경, 2020). 또한 부모와 불안정

한 관계를 형성한 개인은 자신과 타인의 내적

인 심리상태를 제대로 인지하는 정신화에 실

패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로 일반적인 거부 상

황에 대해서도 거부를 예민하게 지각하였으며,

정신화 능력이 높은 경우 사회적 상호작용 관

계 속에서 타인의 실제 의도나 행동을 정확하

게 이해하여 거부와 같은 단서에 민감하게 반

응하지 않는 결과로 정신화가 거부민감성의

긍정적인 보호요인임을 확인하였다(박응임, 이

은경, 2020). 이는 개인이 정신화에 실패할 경

우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받아

들이는 능력이나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상

적인 작동 과정 능력을 저하시킨다는(Fonagy

et al., 1991)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

라서 대학생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거

부민감성으로 인해 친밀감을 발달시키지 못하

며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

을 때,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상담 개입 방법

으로 정신화 능력의 증진이 도움이 될 수 있



이형주․송원영 / 대학생의 부모화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이중매개효과

- 301 -

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상담 장면

에서 대학생이 사회불안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부모화를 경험하게 된 전반적인 경

위를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정신화 능력을 향

상시켜 사회불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정신화

기반치료를 적용해볼 수 있다. 이미 어린 시

절에 경험했던 부모화 경험은 돌이킬 수 없기

에 부모화 경험에만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신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이 거부에 대해 지각

하는 과민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개입하면 대

학생의 사회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신화 기반 치료는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에 정신화와 애착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Fonagy & Allison, 2014). 내담자들의 심

리적 유연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배우는 과정을 경험함으로 자신의 마음과 행

동에 대한 고착화된 관점을 바꾸도록 격려하

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치료자가

내담자와 상호작용할 때 치료자 자신의 마음

을 활용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

다. 그리고 내담자가 이를 학습하여 대안적인

변화를 내재화하면 정신화 능력의 발달을 촉

진할 수 있다(Bateman & Fonagy, 2013). 이는

치료 장면에서 치료자와 내담자의 정신화가

상호작용하면서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료효과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수림, 이문희, 2014). 또한 세상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성찰하는 태도를 향상시키고 대

인관계 기능이 향상되도록 개입한다. 정신화

는 의도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지각하

고 해석하는 일이며, 심리적으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

에 사회적이고 대인관계적 맥락임을 알 수

있다(김용희, 2017). 즉,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

에게 정신화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제

적인 개입을 적용한다면 성찰기능의 발달과

함께 적응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경험적 측

면에서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모화에 의한 사회불안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부모와 자녀의 역기능적인 관계가 어떠한 경

로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과거 부모화 경험을 통한 낮은 정

신화 능력과 높은 거부민감성이 사회불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부모화 경험의 적절한 수준은 긍정적인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어린시절에는 잘 드

러나지 않다가 새로운 사람과 접촉이 많아지

는 대학생 시기에는 축적된 부정적인 경험으

로 심리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환

경에서 생활을 하며 사회불안으로 어려움이

나타난 대학생들에게 부모화로 인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심리적 치료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정신화이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확장할 수 있었다. 부모화 수준이 높은

내담자에게 정신화 능력의 향상으로 추후 여

러 가지 부적응적인 문제들에 완충역할로 작

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연구로 앞으로

유용하게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넷째,

어린시절 부모화 경험과 함께 주 양육자에게

서 자주 거부를 당함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대학생에게 거부민감성의 수준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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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소 거부에 대해 과민하게 대처했던 인지

-행동적 양식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담자에게 거부민감성 성향이 있는지 우선적

으로 파악하여 적절하게 개입함으로 사회불안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

정신화기반치료의 개입 과정은 다음과 같다

(Bateman & Fonagy, 2013). 첫 번째 단계는 내

담자의 주관적인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내담자의 정서

상태와 맥락을 연결 지어 결과를 설명하는 것

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정신화가 단절되어 있

는 부분을 확인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당

시의 기분과 관련된 생각들을 탐색하며 접근

하고, 단절이 일어났던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

가기’를 요청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정서에 초

점 두기로, 회기 내의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현재 정서가 공유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관계를 정신화하는 것으로, 이는 전이를 정신

화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전이 작업은 내담자

와 상담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변화의 주요 기제가 된다

(Morken et al., 2014). 전이를 정신화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현재 주의를 상담자 마음에 초점

을 두고 자신의 지각과 타인에 의해 지각된

것이 어떻게 대비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

이다.

종합하면 부모화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이론적 측면의 근거를 확인하였고 치료

적 개입을 할 때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담

자를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즉, 부모화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기존 연구

들이 주로 다루었던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매

개변수인 정신화와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체계

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관련 이론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에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에 대해 충

분히 다루고 자신의 요구는 대부분 거절당했

던 점을 고려하여 불공평한 경험과 관련된 정

서를 충분히 다루고 수용되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불안을 겪는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전 부모화 경험에 대한 자

각을 통해서 낮아졌던 정신화 능력을 높이고

거부에 대해 건강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대처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부모화 경험을 측정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라 당시의 기억이 무뎌졌을 수도 있

어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또한 과거 부모화 경험 척도만을 사용하

였기에 현재까지 부모화를 계속 경험중인 대

학생의 경우 과거 부모화 경험과 다른 이질적

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 현

재의 부모화 경험을 같이 측정하는 연구도 필

요할 것이다. 둘째, 20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청소년이나 30대 이상의 성인에 일

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도 학

교생활 장면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할 수 있고,

30대의 경우 직장생활 장면에서 사회불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과 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화 경험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부정적인

영향에만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

모화 경험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하는 연구

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모화를 경험한 자녀들

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자기 이해를 통

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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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college students, parentification, mentalization,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anxiety

* This study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ver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Part of this study was

presented as an E-poster at the 2025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Wonyoung Song / Department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 (32992) 121

Daehangno, Nonsan,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Tel: 041-730-5414 / Fax: 041-730-5416 / E-mail: song@konyang.ac.kr


